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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고

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나를 위해 친구들이 마련

한 자리였다. 한 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했다. 양재역

에서 내려 식당을 찾아 위치를 확인해 놓고 걷다 오

기로 했다. 30-40분쯤 걷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했다. 

지금 어디 있는가 물었다. 걷고 있는 길에서 보이는 

건물과 간판 등을 알려주자 친구가 곧 다리가 나타날 

텐데 다리 밑을 보면 양재천 산책길이 보인다면서 거

기서 내려와 오른편으로 걸어오라고 했다. 잠시 걷다

가 양재역 가는 길이라는 표시판이 나오면 위로 올

라오라고 했다. 자신이 거기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다리 밑으로 내려가 걷기 시작

했다. 얼마 걷지 않아 양재천 산책길과는 전혀 어울

리지 않는 한 작은 동상이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이 앉

아 있는 모습이었다. 옆모습을 보면서 머리 모양으로 

보아 미국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내일 

모레 독립기념일이라 헛것이 보이는 걸까? 뜬금없이 

왜 이런 사람의 동상이 여기 있을까? 의문을 갖고 가

까이 가서 보니 내가 생각한 두 사람이 아니고 독일 

철학의 아버지‘임마누엘 칸트’였다. 양재천에 칸트

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설명이 쓰여 있었다. 

 

‘칸트, 언덕을 오르다’라는 제목 아래 다음의 글이 

이어지고 있었다.‘2022년 8월 하중도에서 떠내려간 

칸트의 동상을 수면무대로 이동하여 구민과 함께하

는 포토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초’

서초는 서초구를 뜻하는 거다. 

 

칸트의 동상을 양재천 변에서 만나다니 뜻밖이긴 

했지만 반갑기도 했다. 대학시절 칸트를 가르치던 교

수님들이 생각났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내 

모습도 떠올랐다. 

칸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론과 합리론이 치고

받고 싸우던 18세기 유럽 철학계를 평정한 철인이다. 

칸트 이전에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구분 자체가 없었

다. 같은 경험론자인 영국의 여러 철학자들조차 같은 

학파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

려 자신들을 플라톤 학파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라고 서로 구별하여 부를 정도였다. 이러한 학파 구

분은 칸트 이후, 정확히 말해서는 칸트에 대한 연구

가 극에 달하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와서

야 비로소 정립되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칸트는‘순수이성비판’

이라는 책 하나로 17-18세기 존재하던 모든 영국과 

유럽의 대륙철학자들을 단 2개의 학파로 양립시키고 

그들이 대립하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자

기 방식으로 풀어낸 훌륭한 철학자이다. 근대철학은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얘기나 칸트를 모든 강

물이 흘러들었다가 다시 갈라져 나가는 호수로 비유

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런 대 철인을 양재천에서 

만나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잠시 동안 칸트의 동상이 이 산책로에 있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았다. 칸트

는 생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한 사람으로도 널리 알려

져 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시계

를 맞출 정도였다고 하니 양재천 산책길에 칸트의 동

상이 있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듯하다. 

 

한편, 그 칸트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걸 건

져 올려 이 자리에 세워두었다니 우리 사회의 모습

을 은유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

즈음 세상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성만을 앞세우

며 사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지 않은가?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깊이 있는 사유나 사고의 시간을 가지려 하

지 않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내 적이

다. 정치판에서는 같은 당,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들

끼리도 감정적인 대립과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저 한

숨만 나올 뿐이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 다분하게 감성의 홍수에 떠내

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성으로 모든 걸 판

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성을 잃고 감성이나 직관

으로만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꾸려나가는 건 바람직

하지 못하다.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경험을 토대로한 

오성(悟性)과 이성을 거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 

시대를 차분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홍수에 떠내

려가다가 건져 올려져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양재천 

칸트를 기억해야 한다.

 

양재천 산책길에서 양재역 방향 표시판을 보고 위

로 올라오니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

었다.


